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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, 비축 원자재 이용 우대 9개사 신규 지정
- 혁신∙수출기업 5개사, 강소기업 4개사 지정, 3년간 비축 원자재 우선 공급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7월 1일 2026년도 ‘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·수출 및 

강소기업’으로 총 9개사*를 신규 지정했다.

  * 혁신∙수출기업(5개사) : ㈜태우, 원일전선(주), 알루스㈜, 상진전선(주), 하이호경금속㈜ 

  * 강소기업(4개사)     : ㈜신세기알테크, 지엠금속(주), ㈜영신금속, 일광메탈(주)

‘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·수출 및 강소기업’은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갖춘 

중소기업으로, 지정 후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이용할 때 우대를 받는다. 이번

지정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일터를 

만드는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.

새로 지정받은 9개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일반 기업보다

최대 3배 물량으로 방출받아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, 외상 또는 대여방출 시 

이자율도 감면(0.5%p)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.

<혁신․수출기업 및 강소기업 지원 내용> 

혁신∙수출기업 강소기업

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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

외상 및 대여방출 시 우대: 이자율 감면(0.5%p)
상환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(+3%) 면제
상환기한 3개월 연장(최대 18개월)

외상 및 대여방출 시 우대: 이자율 감면(0.5%p)
외상방출 상환기한 1차 연장(+6개월) 시
  가산이자(+3%) 면제

비축물자 할인방출(1~3%) 시 우선 배정

장의순 공공물자국장은 “조달청은 우수한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에 대한 걱정 

없이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”며, “기업 현장에서 비축 

원자재 이용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, 앞으로도 비축 인프라 확충 등 위기 

대응 역량을 키워 중소기업에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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